
광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인터넷) 2024. 3. 18.(월) 16:00, 

(지면) 2024. 3. 19.(화) 조간
배포 2024. 3. 18.(월) 08:00

해수부‧중기부,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힘 합쳐

- 송명달 해수부 차관-오기웅 중기부 차관, 대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 방문
- 먹거리 체감물가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월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매월 개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과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3월 18일(월) 

오후 4시 대전 도마큰시장에서 진행 중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을 

방문했다.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전통시장

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이번 3월 행사는 전국 66개 

시장에서 진행되며,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 구매금액 3.4만 원~6.7만 원 미만 → 1만 원 환급 / 6.7만 원 이상 → 2만 원 환급

  이날 송 차관과 오 차관은 대전 서구 도마큰시장에 방문하여 시장 상인과 

소비자 의견을 청취하며 수산물 물가 동향과 전통시장 경기 상황 등을 

살피는 한편,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하여 직접 수산물을 구매한 후 환급부스

에서 온누리상품권도 환급하며 행사에도 참여했다.

  현장에서 송명달 차관은 “물가 관련 현장을 매주 방문하는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앞으로 6월

까지 매월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라며, “체감물가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오기웅 차관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소비자의 수산물 구입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시장상인 매출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라며, “오늘 방문한 

도마큰시장처럼 양 부처의 협력으로 환급행사에 참여하는 시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전통시장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책임자 과  장 정기원 (044-200-5440)

유통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정재훈 (044-200-5447)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안원호 (044-204-7890)

전통시장과 담당자 사무관 유주현 (044-204-7901)

 



참고  3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시장


